<성체분배자의 자세>
1. 성당에서 성체 분배하기
  ① 미사 집전 사제로부터 성작을 받아서 지정된 자리에 가서 경건한 

     자세로 선다(성체를 모실 때에는 가능하면 중앙 통로를 이용하도록 한다)

  ②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몸”하고 말하면서 성체를 영해 주면 신자들은

     “아멘”하고 응답한다.

  ③ 성체 분배시 성체 외에는 아무데도 쳐다보지 않는다.

  ④ 분배가 끝나면 성합을 사제에게 드리거나 제대의 성체보 위에 놓고 

     경건하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2. 성체를 분배할 때 차별하지 않는다
교우 중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체를 분배할 때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규칙: 표정이 드러나는 것은 금물이다. 항상 같은 어조로 말하고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다. 

      절대적인 평등이 요구된다.

3.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성체를 줄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① 규칙 1 : 성체를 영하러 나온 사람에게 자격이 없다고 무안을 주기보다는 의심이 가더

                   라도 성체를 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 어떤 사람이 대죄 중에 있다고 

                   여겨 지더라도 영성체를 하러 나왔으면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지 말고 성체를 

                   주어야야 한다.

  ② 규칙 2 :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거절할 수도 있다.

  ③ 규칙 3 : 성체를 받는 손의 모양새를 보면 영세를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손을 서툴게 내밀거나, 성당에 나온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영세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 

                   받았다고 하면 성체를 영해 주고 영세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영성체는

                   '영세 후에 하는 것‘ 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한 후 그냥 보낸다.

  ④ 규칙 4 : 실수하여 안 받을 사람이 성체를 받았더라도 그냥 놓아두고 미사가 끝난 후에 

                   잘 이야기해서 다음에는 받지 않도록 안내한다.

4. 경건함이 부족할 때 : 
   규칙 : 몹시 불쾌하겠지만 성체를 줄 동안은 가능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또한 영성체를 하면서 손바닥을 제대로 펴지 않는다든지, 입을 잘 벌리지 않더라도 

           반응을 보여서는 안된다.

    

** 성체분배시 유의사항( 질문과 대답) **
1. 성체 분배자의 자세에 대하여
 1) 성체분배권자가 영성체를 영하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성체를 들고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오른손의 위치, 얼굴과 눈동자의 위치, 성합의

     위치가 의문입니다.

     ☞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2) 성체분배 때에 분배자의 시선은 신자의 눈을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성체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해야 하는지, 성체를 신자의 손바닥에 눌러 준다는 기분으로 

       하는 것인지, 떨구는 기분으로 해야 하는지요 ?

      ☞ 성체를 바라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놓아주십시오.

2. 분배 도중 성체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 성체가 부족할 때 신부님들은 쪼개서 나누어 주는데, 성체분배자들도 

      쪼개어 분배하거나 성체분배자들 간에 나누어 분배할 수 있는지요?

       ☞ 미사 집전 신부님에게 알리십시오.

  2) 성체를 분배하던 도중 성체가 없을 경우, 새로운 성합을 분배자 본인이 가져다가 

      계속 분배해도 되는지요?

     ☞ 미사 집전 신부님에게 알려서 그 지시대로 따르십시오.

3.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 말씀의 전례가 끝나고 성찬의 전례 중간 쯤의 시간에 뒤늦게 들어와 영성체를 

      영하려고 할 때 영해 주어야 하는지요?

       ☞ 말씀의 전례 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성체를 영할 수 있지만 그 후에 오는 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십시오.

  2) 몸이 불편하지 않는대도 입으로 영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입에 영해 드리십시오. 영성체는 혀나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8조 참조)

  3) 성체가 붙어서 두 개가 한꺼번에 분배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알게 되면 한 성체는 되돌려 받으십시오. 그것이 어려우면 그냥 

            영하게 하십시오,

  4) 하루에 3회의 영성체를 한 적이 있을 경우(장례미사 포함) 문제가 됩니까?

       ☞ 하루에 여러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9조 참조)

  5) 성체를 한 손으로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 가능하면 영해 드리십시오.

  6) 손바닥에 놓기도 전에 두 손가락으로 집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 손바닥에 놓은 다음에 영하도록 안내하십시오.

  7) 영세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모르고 성체분배를 하였을 경우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예방책은?

       ☞ 모르고 한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기회 있을 때에 알려 주십시오.  영성체 하러 

          나오는 신자의 손 모습이 왼손을 위로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않으면 영세를

          했는지 물어 보십시오.

  8) 영세하지 않은 사람이 성체를 받아 입에 넣었을 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모르고 성체를 분배하였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경우)

       ☞ 비신자에게 성체를 드렸는데 이미 영했으면 그래도 놓아 두시고 

           다음에는 영하지 않도록 안내하십시오. 영하지 않았으면 돌려 받으십시오.

  9) 성체를 받아 들고 신자들 앞으로 가다가 넘어져 성체가 흩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일어나 신부님께 알리고 신부님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4. 성체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성체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그 위를 밟고 지나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집어서 영하십시오. 도저히 영할 수 없는 경우는 따로 모셔  놓았다가 

           집전 신부님께 알리십시오.

  2) 성체분배 중 성체가 바닥에 떨어졋을 때 이를 다시 주워 모시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흙 등에 오염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흙을 털고 영하십시오. 도저히 영할 수 없는 경우는 따로  모셔 놓았다가 

         집전 신부님께 알리십시오.

5. 성체분배권자가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하여
  1) 성체분배 후 본인은 어떻게 영해야 합니까? 신부님이 영해 주셔야  합니까? 

      본인이 직접 영해야 합니까?

       ☞ 신부님이 영해 주어야 합니다.

  2) 성체분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합니까? 또 분배 후에도 손을 씻어야 합니까?

       ☞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3) 여름철에 성체를 분배할 때 땀이 몹시 흐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손수건으로 닦아서 가능하면 성체에 땀이 배지 않도록 하십시오.

  4)신부님 옆에서 분배할 때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 집전 신부님께 물으시고 묻기 곤란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5) 성체분배 직전과 직후에 해야 할 기도는?

       ☞ 주님의 기도를 하시거나 성체 안에 계신 주님과 자유롭게 

            마음의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2007년도 반포동 박선용 주임신부님 교육자료 중에서>
